
북한, 중국에 광물 대량수출 “산업 황폐화”

북한이 5·24 조치로 남북교역이 중단된 이후 중국 교역을 늘리면서 철광석 등 주요 광물자원을 대량 수출함

으로써 다른 업종의 황폐화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.

내대니얼 애든 미국 로런스 버클리연구소 연구원은 한국국방연구원 영문저널 최신호(2011년 여름)에 실린

<중국해관총서(관세청) 통계로 본 북한의 중국교역: 1995∼2009년 에너지ㆍ광물교역 동향과 시사점> 논문에서

“중국이 장기적으로 주요 지하자원을 대거 수입해가면 북한은 군수부문 외에 다른 산업의 황폐화가 불가피하

다”고 주장했다.

애든 연구원은 2009년 북-중 교역액이 미국의 대북지원액의 100배에 달할 정도로 크게 늘었으나 북한이 석

탄, 철광석 등 막대한 양의 주요 광물을 수출하고 교역방식도 <우호가격> 명분으로 싸게 팔며 공산품, 식량

등은 비싸게 들여오는 <불공정 바터무역>으로 진행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.

또 대외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상승하면서 중국교역 적자 누적이 심화하는 것도 문제점으로

꼽았다.

1999년 3억7000만달러에 불과했던 북-중 교역액은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 2009년 27억달러를 기록했다. 북한

의 수입은 19억달러, 수출은 7억9000만달러로 약 11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.

북한자원연구소의 최경수 박사는 6월15일 “남북관계 경색 때문에 북한은 공산품 부족으로 2010년에만 철광

석과 석탄 등 2억4000만달러 상당의 광물자원을 중국에 수출했다”며 “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통일과정에서 통

일공동체 설립 등에 지장이 있는 만큼 남북교역 제한 완화 등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”고 말했다. <저작권

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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